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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수면은 인간의 생존과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며, 특히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건강한 발달을 위한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Jenni et al., 

2007). 이 시기 수면은 신체, 인지, 사회정서의 모든 영역에서 최적의 발달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 시기 수면에서의 개인차를 살펴본 연구들은 낮 동안 보이는 행동에서의 개인차를 살

펴본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실정이다. 밤 동안의 수면과 낮 동안의 기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수행되었는데, 초기 연구들은 주로 자기보고나 부모보고를 

통해 불충분한 수면이나 수면문제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보다 최근에는 수면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들, 즉 수면다원검사나 수면활동기록기(actigraphy)를 사용한 연구들이 증가

하면서 수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Thompson et al., 2024; Ward et al., 2007).

수면은 크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 중 수면의 양적인 측면

은 취침시각부터 기상시각까지의 총 수면시간(sleep duration)을 의미한다. 미국의 국립수면재단

(National Sleep Foundation [NSF])에서는 발달단계별 권장 수면시간으로, 영아기 12∼15시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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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search trends in sleep from infancy through to adolescence. To 

achieve this, an examination was conducted of sleep research published in Korea based on the publication year, 

developmental stages of the study participants, research designs, measurement tools, and research topics. A total 

of 362 academic journal articles and theses/dissertations published in Korea up until 2023 were selected. In terms 

of publication year, the first study was conducted in 1967 and the field became more active from 2010 onwards. 

The age group studied the most was adolescents, with cross-sectional research being the most common study 

design. Regarding sleep measurement tools, most scales measuring sleep in infants, preschoolers,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developed abroad, then adapted or validated in Korea, or were modifications of adult scales 

tailored for specific studies. Lastly, in terms of research topics, the most common focus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its effects on emo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se results, future research could focus on developing sleep-related intervention programs and measuremen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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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마기 11∼14시간, 유아기 10∼13시간, 아동기 9∼11시간, 청

소년기 8∼10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전 연령대에

서 수면시간이 권장수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Kim, 2022; Yoon et al., 2023). 다

음으로 수면의 질적인 측면은 얼마나 효율적인 수면을 취하는지

와 관련된 것으로, 잠이 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수면 중 각성 횟

수와 같이 측정이 쉬운 영역부터 수면 중 코골이나 수면 장애와 

같이 수면 중에 보이는 문제들, 그리고 낮 동안의 기능까지 포괄

적으로 포함한다. 수면의 양과 질 간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Liu & Zhou, 2002; Meijer et 

al., 2000)에서는 수면의 양과 질 간 상관이 낮거나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각각을 분리하여 수면의 영역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면의 양과 질을 측정하기 위해 수면다원검사(Polysomno-

graphy [PSG]), 수면활동기록기, 수면 다이어리, 수면 척도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중 PSG는 가장 정확

도가 높은 수면 측정 도구로, 수면 중 뇌파(EEG), 근전도(EMG), 

안구운동(EOG), 호흡 기류(airflow), 호흡 운동(respiratory 

effort), 혈중산소포화농도(oximetry) 등에 기반하여 수면을 평가

하고 진단한다. 하지만 PSG는 실험실 상황에서 전극(electrodes)

과 센서(sensors)를 통해 수면을 측정하기 때문에 영유아나 아동

의 일상적인 수면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반면 시계처럼 손목에 착용하는 수면활동기록기를 사용하

여 수면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마다 기간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

만, 일상 생활에서 수면을 5∼7일 동안 측정하기 때문에 생태학

적 타당도가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cebo & LeBourgeois, 

2006). 수면활동기록기는 아동과 청소년(Meltzer et al., 2015; 

Weiss et al., 2010)뿐 아니라 영유아(So et al., 2007; Vaughn 

et al., 2015)의 수면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도 널리 활용되어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수면 다이어리는 영유아나 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며, 주로 자녀의 수면을 가까이에

서 관찰하는 부모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수면 다이

어리에는 수면의 양적인 측면(e.g., 취침 시간, 기상 시간)뿐 아니

라 질적인 측면(e.g., 밤에 깬 횟수)도 포함되며, 부모 보고일 경

우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보다 신뢰로운 정보가 제

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deh, 2004; Tikotzky & Sadeh, 

2001). 마지막으로 자기보고나 타인보고를 통해 수면을 측정하

는 수면 척도는 수면 패턴이나 수면문제, 수면과 관련한 주변 상

황,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행동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발달단계별로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국외의 경우 0∼3세를 대상으로 하

는 수면 척도(The Brief Infant Skeep Questionnaire [BISQ]), 

만 4∼10세를 대상으로 하는 수면습관질문지(Children‘s Sleep 

Habit Questionnaire [CHSQ]),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면 장애 

척도(The Sleep Disturbance Scale for Children [SDSC]),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면 습관 질문지(The Sleep Habits Survey 

[SHS]) 등이 타당화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면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지면서 발달적 관점에서 영

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수면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활성화되었

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횡단 연구로,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한 시점에서 수면의 양과 질뿐 아니라, 수면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수면의 안정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 연구들은 영

아기(Mannering et al., 2011)나 학령기(Buckhalt et al., 2009; 

Quach et al., 2009), 청소년기(Sadeh et al., 2009) 각각을 대상

으로 단기적으로 시행되거나, 이보다 더 장기간을 대상으로 시행

되기도 하였다(Gregory & O’Connor, 2002). 이러한 연구들로부

터 밝혀진 사실은 만 5세 정도가 되면 규칙적인 낮잠은 사라지고 

야간수면이 공고화되며, 밤에 깨는 횟수도 사라지는 등(Staples 

& Bates, 2011), 성인과 비슷한 패턴의 수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다는 것이다. 수면의 양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걸음마기 

시기부터 학령기까지(Iglowstein et al., 2003), 그리고 유치원 시

기부터 6학년 시기까지(Jenni et al., 2007; Sadeh et al., 2000) 

수면시간이 한 시간 정도 감소하며, 이후 청소년기까지 감소 추세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berge et al., 2001). 수면의 질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데, Gregory와 O’Connor (2002)는 만 

4세부터 15세까지 수면문제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령

이 증가하면서 수면문제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렇듯 평균에 초점을 두어 수면에서의 안정성(mean-level 

stability)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수면의 양

과 수면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관에 기반을 둔 

상대적 안정성(rank-order stability)을 살펴보았을 때는 어느 정

도의 안정성이 보고되어, 유아기에 불충분한 수면을 취한 유아는 

청소년이 되었을 때 다른 청소년에 비해 불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유아기에 수면문제를 보인 유아는 청소년기에도 수면문제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regory & O’Connor, 2002).

수면 관련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는 밤 동안의 수면과 낮 동안의 기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수면이 비만(Morrissey et al., 2020), 뇌 발달

(Lokhandwala & Spencer, 2022), 인지 발달과 사회정서발달

(Astill et al., 2012)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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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Astill 등(2012)은 만 5∼12세 아동을 대

상으로 실시된 86편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

면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아동은 실

행기능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인지기능 측정과제에서 빈약한 수행

을 보이며,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보이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수행되

었는데, 충분한 양의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유아의 인지적 기

능이 저하되며(Vaughn et al., 2011), 수면의 양은 또래수용, 사

회적 기술, 수용적 언어, 정서 이해와, 수면의 질은 또래 간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ughn et al., 2015). 청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El-Sheikh et al., 2019)에서도 유

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불충분한 수면과 빈약한 수면의 질이 상호

작용하여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수면과 뇌 발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해 생애 

초기의 수면 패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Lokhandwala & Spencer, 2022). 또한 Mason 등(2021)은 태아

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수면

이 감각정보처리, 언어학습, 기억력, 집중력, 문제해결능력, 감정 

조절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수면과 적응 간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최적의 수면을 위한 선

행 요인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성장기 아동의 수면은 가

족이라는 사회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환경, 특

히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관련하여 몇 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영유아기 수면문제가 나타나는 기제를 설명하

는 대표적인 이론인 Sadeh와 Anders (1993)의 상호작용 모델

(transactional model)에 의하면, 이 시기 수면문제는 영유아의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문화 간 상호작용

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El-Sheikh와 Kelly (2011)

는 부부 갈등이 정서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수면의 양과 질에서

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결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부

적응을 야기하는 과정을 모델로 제시하였다. Erath와 Tu (2011)

는 양육에 보다 초점을 두어, 부모의 수면 관련 인지와 행동과 부

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Covington 등(2021)은 가정환경의 요소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

인(SES), 가족 구조, 가정 내 혼란, 부부 관계, 공동 양육, 부모자

녀관계 등을 살펴본 연구들을 메타분석 한 결과, 가정 내 혼란과 

부부 갈등이 수면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임을 밝혔다.

이렇듯 국외에서는 수면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

다.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수면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

였으며, 이후 패널 조사에 수면 관련 변인들이 포함되면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수면의 구성요소나 수면을 둘

러싼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제한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된 영유

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수면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함으

로써, 국내 수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추후 수면 

관련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수면 연구의 발표 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내 수면 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2-1. 국내 수면 연구의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는 어떠한가?

 2-2. 국내 수면 연구의 연구설계는 어떠한가?

 2-3. 국내 수면 연구의 측정도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국내 수면 연구의 내용은 어떠한가?

 3-1.  국내 수면 연구에서 보고된 수면과 관련된 개인적, 발

달적 특성은 무엇인가?

 3-2.  국내 수면 연구에서 보고된 수면과 관련된 가정과 사회

환경은 무엇인가? 

 3-3.  국내 수면 연구에서 보고된 수면과 관련된 기타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실

시된 국내 수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에서 제공하는 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와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회도서관, 그리고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에서 ‘수면’, ‘영아 수면’, ‘유아 수면’, ‘아

동 수면’, ‘청소년 수면’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관련 논문을 검색

하였다. 2023년 12월까지 검색한 결과, 총 190편의 학위논문과 

316편의 학술지 논문이 국내에서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15편의 논문(학위논문 7편, 학술지 8편)과 

수면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등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16편의 논문(학위논문 2편, 학술지 14편),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ADHD, 수면장애 등을 포함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논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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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학위논문 27편, 학술지 59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

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27편은 학위논문에 기반하고 있어, 이 경

우 학술지 게재 논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최종

적으로 학위논문 127편과 학술지 논문 235편을 포함한 총 362편

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기준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수면과 

관련된 논문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정

된 연구들은 발표 연도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따라 분류하였

다. 분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분석 기준을 저자들 간 

논의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사회과학계열 박사연구원 2인이 분석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포함된 논문들을 분류하였다. 이후 분류

한 내용을 비교하여, 불일치한 항목이 있을 경우 협의 과정을 거

쳐 최종 합의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종 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1) 발표 연도

발표 연도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에서 2023년 12월까지 발표된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수면 

관련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수면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는 발표된 논문이 많지 않아 2000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2000년 이후의 논문의 경우 10년 단

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은 연구대상의 발달단계와 연구설

계, 측정도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대상의 발달단계

는 영아기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살펴본 논문을 포함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영아기는 만 0~1세, 유아기 만 2~5세, 아

동기는 학령기인 만 6~11세, 청소년기는 중, 고등학생 시기인 만 

12~18세로 구분하였다. 또한 연구설계에 따라 횡단연구와 종단

연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의 경우 연구

에서 사용된 척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내용

분석대상 논문들의 내용은 크게 수면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발달적 특성, 가정환경과 사회환경,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개인적 특성에는 아동의 성별, 월령 등 사회인구

학적 요인이, 발달적 특성에는 건강과 관련된 신체 발달, 인지 발

달, 정서 및 사회적 발달,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의 

적응 요인들을 포함하여 구분하였다. 가정환경으로는 가정 구조

와 부모-자녀 관계,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특성 그리고 수면 환

경 및 관련 행동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에는 생활/활동 시

간, 전자기기 중독, 흡연이나 음주, 식습관 등의 요인들을 포함하

였다. 또한,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

각의 요인들을 중복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발표 연도

학위 및 학술지 논문이 발표된 연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면 연구는 1967년에 처음 시작

(Kim et al., 1967)되어 2000년 이전에는 6편의 논문(1.7%)이 

발표되었으며, 2000~2009년에 39편(10.8%), 2010~2019년에 

223편(61.6%), 2020년 이후에는 94편(26.0%)의 논문이 발표되

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수면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었으나, 2010년대에 이르러 2000

년대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수면 연구가 활

Table 1. Distribution of Papers by Publication Year

Year
학위논문 수

학술지 논문 수 빈도 (%)
석사 박사

1999년 이전 3 0 3 6 (1.7)

2000~2009년 17 1 21 39 (10.8)

2010~2019년 69 7 147 223 (61.6)

2020년 이후 27 3 64 94 (26.0)

전체(빈도, %) 116 (32.1) 11 (3.0) 235 (64.9) 362 (100.0)

Note. 학술지 논문 235편 중 27편은 학위논문에 기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 학술지 논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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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위논문과 학술

지 논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학위논문은 총 127편(35.1%)이었

으며, 학술지 논문은 235편(64.9%)으로 학술지 논문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학위논문 127편 중 석사학위논문은 116편, 박

사학위논문은 11편으로 석사학위논문이 현저하게 많았다. 특히 

2010~2019년에는 학위논문은 76편이고 학술지 논문은 147편으

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발표 연도별 경향은 유사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위한 연구 모두 2010년 이후로 활발하

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방법

1) 발달단계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 논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연구가 201편(55.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

아 대상 52편(14.4%), 아동 대상 40편(11.0%), 영아 대상 17편

(4.7%) 순이었다. 둘 이상의 발달단계를 포함한 연구들도 보고되

었는데, 영유아기를 살펴본 연구는 18편(5.0%), 영유아기부터 아

동기까지 살펴본 연구는 21편(5.8%),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모

두를 살펴본 연구는 13편(3.6%)이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수면 연구가 영유아 대상 연구보다 많이 수행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설계 

연구설계에 따른 논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

시하였다. 연구설계에 따른 학위 및 학술지 논문의 동향을 분석

한 결과, 362편의 논문 중에 308편(85.1%)이 횡단연구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종단연구는 54편(14.9%)이었다. 이를 통해 국

내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면과 관련한 종단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 측정도구

수면을 측정한 도구는 정확한 출처와 내용이 확인된 도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도구들을 수면시간기록, 척도, 단일문

항, 기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수면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3개였으며, 수면을 측정하

는 데 19개의 척도와 3개의 기기가, 그리고 패널 연구에서는 주

로 단일 문항을 활용하여 수면을 측정하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수면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을 작성하도록 한 후 총 수면시간을 산출하는 방

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총 141편(41.2%)의 논문에서 사

용되었다. 이외 5편(1.5%)의 논문에서 사용된 수면활동기록양식

(Nursing Child Assessment Sleep/Activity Record [NCASA])

은 수면 뿐 아니라 수유, 울음, 배뇨 등 영아의 수면-활동에 대한 

기록지로 24시간을 12시간씩 밤(수면)과 낮(각성)의 두 주기로 구

분하여 일주일 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취침 및 기상 시

각 뿐 아니라 잠 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함께 작성하는 수면일기는 

3편(0.9%)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수면을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된 도구는 척도로, 가장 많

이 사용된 척도는 Buysse 등(1989)이 개발한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로 31편(9.1%)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PSQI는 수면문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

적 평가 도구로 다양한 임상 상황과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PSQI는 지난 1개월간의 수면 양상에 대하여 스스로 응답하는 

척도로, 국내에서는 자기보고가 가능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 

Table 2. Distribution of Papers by Developmental Stage of the Study Participants

발달단계 빈도 (%)

단독

영아기 (0~1세) 17 (4.7)

유아기 (2~5세) 52 (14.4)

아동기 (6~11세) 40 (11.0)

청소년기 (12~18세) 201 (55.5)

중복

영유아기 (0~5세) 18 (5.0)

영유아기~아동기 (0~11세) 21 (5.8)

영유아기~청소년기 (0~18세) 13 (3.6)

전체 (빈도, %) 362 (100.0)

Table 3. Distribution of Papers by Research Design 

연구설계 빈도 (%)

횡단 308 (85.1)

종단 54 (14.9)

전체 (빈도, %) 3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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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Papers by Sleep Measurement Tools

구분 도구명 원척도 개발자 대상연령 상세설명(하위변인) 문항 수 빈도 (%)

수면

시간

기록

수면시간/시각 기록 - 전체 취침 시각, 기상 시각, 총 수면시간 - 141 (41.2)

수면일기 - 전체 취침 시각, 입면 잠복기, 기상 시각 - 3 (0.9)

수면활동기록양식

(Nursing Child Assessment Sleep/

Activity Record [NCASA])

Barnard (1980) 0∼1세
영아의 수면-활동에 대한 기록지, 7일 간 12시간

씩 밤과 낮의 주기로 구분하여 시간 작성
- 5 (1.5)

척도

단축형 영유아 수면 질문지

(Brief Infant Sleep Questionnaire-

Revised [BISQ-R])

Sadeh (2004) 0∼3세 영유아의 수면, 보호자의 인식, 보호자의 행동 33 6 (1.8)

영아 수면 질문지(Infant Sleep 

Questionnaire [ISQ])
Morrell (1999) 12∼18개월

영아 재울 때의 문제, 야간에 잠을 깨는 문제, 부

모와 침대에서 함께 자는 횟수 등에 관한 영아 수

면문제

10 4 (1.2)

수면 상호작용 척도(The Parental 

Interactive Bedtime Behaviour 

Scale [PIBBS])

Morrell & Cortina-

Borja (2002)
12∼19개월 신체적, 자율적, 활동적, 수동적, 사회적 상호작용 19 1 (0.3)

수면 질문지(Sleep Questionnaire)* Domino 등(1984) 1∼5세
잠들기, 일어나기, 수면 규칙성, 수면의 깊이, 수

면 습관, 수면 환경, 수면 지속, 장소 및 침구 
19 4 (1.2)

유아 수면 질문지(The Tayside 

Children’s Sleep Questionnaire 

[TCSQ])

McGreavey 등(2005) 1∼5세 혼자 자는 정도, 밤에 깨는 정도, 깨고 나서의 행동 12 5 (1.5)

취침루틴 질문지(Bedtime Routine 

Questionnaire [BRQ])

Henderson & Jordan 

(2010)
2∼8세 일관성, 활동, 반응성 31 1 (0.3)

낮잠용 수면 각성 척도

(Children' Sleep Wake Scale-nap 

version [CSWSn])

Taggart (2003) 2∼8세
낮잠시작, 수면시작, 수면유지, 수면 중 각성 수면

종료
45 2 (0.6)

아동행동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Achenbach & 

Rescorla (2001)
3세 이상 K-CBCL 척도의 문제행동 중 수면문제 7 9 (2.6)

아동 수면습관척도

(The Children’s Sleep Habits 

Questionnaire [CSHQ])

Owens 등 (2000) 4∼10세

수면시간, 취침시간 저항, 수면 불안, 수면착수 지

연, 밤 동안에 깨기, 병리적 수면행동, 수면호흡장

애, 주간졸림증

33 20 (5.8)

소아 수면무호흡증 평가 설문지

(Tucson Children’s Assessment of 

Sleep Apnea [TuCASA])

Goodwin 등(2003) 4∼11세

코골이의 유무와 빈도, 이갈이, 야뇨증, 수면 무호

흡증, 구강 호흡, 수면 장애로 인한 피로감 호소, 

아침 두통, 과도한 졸음 

13 3 (0.9)

아동 일주기 유형 질문지(Children's 

ChronoType Questionnaire [CCTQ])
Werner 등(2009) 4∼11세

유아의 일주기 유형, 부모가 판단한 주관적 일주

기유형
27 1 (0.3)

수면 부족 척도(Sleep Deprivation 

Scale [SDS])
Bruni 등(1996) 6∼15세

수면 시작과 유지 장애(불면증), 수면 관련 호흡 

장애, 각성 및 악몽 장애, 수면 각성 장애, 과다 졸

림 장애, 과다 수면 장애

27 2 (0.6)

청소년 수면습관 (Adolescent Sleep 

Hygiene Scale [ASHS])
LeBourgeois 등(2005) 12세 이상

주중과 주말에 잠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 신체적, 

인지, 정서적, 수면환경, 낮잠 물질 사용, 수면안

정성, 수면의식, 함께 자는 것(bed sharing)

33 1 (0.3)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Buysse 등(1989) 청소년 이상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시간, 수면효율, 수

면장애, 수면제 사용, 주간 기능 장애
19 31 (9.1)

SMH 수면 척도(The St. Mary's 

Hospital Sleep Questionnaire 

[SMHSQ])

Ellis 등(1981) 15세 이상 
국내에서 객관적 사실(수면시간, 횟수 등)과 주관

적 사실(기분이나 느낌 등)로 구분하여 사용
14 1 (0.3)

수면 질* Yi (2005) 청소년 이상
주간기능장애, 수면 후 회복, 잠들기 어려움, 일어

나기 어려움, 수면만족도, 수면유지의 어려움
2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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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7가지의 범주

(수면의 질, 수면잠복기, 수면시간, 수면효율, 수면장애, 수면제 

사용, 주간 기능장애)에 대한 점수가 산출되며, 총 1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7가지의 범주를 합산하여 전반적 수면 지수도 계산

되는데(0∼21점),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미하며 

5점 이상일 경우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연구에

서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17∼18문항으로 재구성해서 사

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수면 척도는 Owens 등(2000)이 개

발하고 Lee와 Park (2016)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

화한 아동 대상 수면습관질문지(The Children’s Sleep Habits 

Questionnaire [CSHQ])이다. 만 4∼10세의 유아와 아동을 대

상으로 총 20편(5.8%)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들이 경험하

는 다양한 수면행동이나 수면문제, 수면장애 등이 평가되었다. 

CSHQ는 8개(수면시간, 취침시간 저항, 수면 불안, 수면착수 지

연, 밤 동안에 깨기, 병리적 수면행동, 수면호흡장애, 주간졸림

증)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33문항의 척도이며, 점수를 합산

하여 41점 이상이 되면 임상적 수준의 수면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하위요인별 점수를 산

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위요인에 포함되는 문항 수가 고르지 않

아, Lee와 Park (2016)의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

면장애, 수면행동문제, 수면량/수면착수지연의 세 요인으로 재구

성하였다.

이 외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의 

하위요인 중 문제행동에 포함된 수면문제 문항들을 사용한 논문

이 9편(2.6%)이었으며, 영유아 대상으로 Sadeh (2004)의 단축형 

영유아 수면 질문지(Brief Infant Sleep Questionnaie-Revised 

[BISQ-R])를 사용한 논문이 6편(1.8%)이었다. 이 척도에서는 

영유아의 수면 뿐 아니라 보호자의 인식과 행동을 포함하여 수

면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1∼5세 영유아 대상으로 McGreavey 

등(2005)이 개발한 유아 수면 질문지(The Tayside Children's 

Sleep Questionnaire [TCSQ])는 국내에서 Seo와 Lee (2020)가 

타당화하였으며(K-TCSQ), 5편(1.5%)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6편(1.8%)의 논문에서 사용된 수면 질 척

도는 성인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지만 자기 보고가 가능한 청소

년에게도 사용되고 있다(Yi, 2005). 이 척도는 주간기능장애부터 

수면 이후의 회복까지의 수면의 어려움들을 평가하고 있다. Oh 

등(1998)의 수면측정도구 A(Korean Sleep Scale A)도 성인 대상

으로 개발된 척도이지만 2편(0.6%)의 논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

로 수면양상, 수면평가, 수면결과, 수면저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해 사용되었다. 수면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도구 외에도 불면증, 

기상 및 취침 양상, 수면 부족, 졸음 척도, 낮잠용 수면 각성 척도 

등이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의 수면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인 수면 만족도나 충족도를 단

일 문항(예: 평소 잠을 잘 잡니까?,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

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으로 측정한 연구들도 다

수 있었는데, 주로 패널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패널 데이터를 활

용한 154편의 논문 중 84편(24.6%)의 논문에서 이러한 방법을 

구분 도구명 원척도 개발자 대상연령 상세설명(하위변인) 문항 수 빈도 (%)

척도

졸음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ESS])*
Johns (1991) 청소년 이상

8개 상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0에서 24 사이

의 점수를 부여함
8 4 (1.2)

수면측정도구 A(Korean Sleep 

Scale A)*
Oh 등(1998) 청소년 이상 수면양상, 수면평가, 수면결과, 수면저해 원인 15 2 (0.6)

불면증 척도(Insomnia Severity 

Index [ISI])*
Bastien 등(2001) 전체

4점 척도로, 점수를 합산하여 0-28점의 점수를 

부여함
7 3 (0.9)

단일

문항

한국아동패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등 패널연구에서 

사용된 수면의 질 문항

자기보고

가능한 연령
수면 만족도, 수면 충족도, 숙면 여부 문항 등 1 84 (24.6)

기기

영아 수면/의식 상태 비디오 촬영 분석 0세
깊은 잠과 얕은 잠의 수면상태, 몽롱함, 기민함, 

칭얼댐, 울음
- 1 (0.3)

영상수면검사기기(Videosomnography) 전체
유아의 야간 총 수면시간, 유아의 입면 후 각성 

횟수, 부모의 야간 개입 횟수
- 1 (0.3)

수면활동기록기(Actigraphy) 전체 수면시간과 수면지연, 수면효율성 등 수면문제 - 1 (0.3)

전체 (빈도, %) 342 (100.0)

Note.  *성인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임. 또한 하나의 논문에 여러 척도가 사용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빈도 값을 산

출하였음.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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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사용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수면의 양과 질을 척도가 아닌 기

기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세 가지 

도구가 각각 1편(0.3%)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도구

를 사용한 연구(Kim, 2015)에서는 영아의 수면/의식 상태를 비

디오로 촬영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개

별 영아의 주요 수면/의식 상태의 변화를 기록하는데, 코딩 범주

에는 Brazelton (1990)과 Thoman (1990)이 제안한 6가지 범주, 

즉 깊은 잠(Quiet/NREM Sleep)과 얕은 잠(Active/REM Sleep)

의 수면상태, 몽롱함(Drowsy), 기민함(Alert), 칭얼댐(Fussy 

Alert), 울음(Crying)이 포함된다. 두 번째 사용된 도구는 영상수

면검사기기(videosomnography)로, 수면 중인 유아의 전신을 촬

영하여 얻은 영상에서 여러 프레임 중 자고 있는 유아가 찍힌 이

미지를 판별하여 자고 있는 유아의 이미지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

으로 수면-각성 상태를 판별한다. 최소 1일에서 15일간 영상수

면검사기기를 통해 수집된 야간 유아 수면 지표의 평균치를 활용

하며, 유아의 야간 총 수면시간과 유아의 입면 후 각성 횟수, 부

모의 야간 개입횟수를 측정한다. 마지막 도구는 수면활동기록기

(actigraphy)로, 손목에 시계처럼 착용하는 기기로 움직임에 기

반하여 수면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5∼7

일 정도 착용한 자료로 수면양상과 하루주기리듬을 분석하며, 총 

수면시간과 수면지연, 수면효율성 등의 지표를 제공한다.

연구 방법에 대한 동향을 요약해보면, 국내 수면 연구는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

다. 또한 수면 측정도구의 경우 대부분의 척도가 국외에서 개발된 

후 국내에서 번안 혹은 타당화되어 사용되었다.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는 Yi (2005)의 수면 질 척도와 Oh 등(1998)의 한국형 수면 

척도(Korea Sleep Scale A)로, 두 척도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개

발되었으며 이 후 청소년의 수면을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 이 외

에는 연구자가 해외의 척도를 번안하고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내용

수면 관련 변인들을 탐색한 274편의 논문들 중, 수면과 발달

적 결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

로 변인들을 살펴보면(Table 5 참조), 수면이 우울이나 정서적 유

능성, 정서조절, 자살충동, 행복감 등과 같은 정서적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103편(21.4%)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

다.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면문제를 많

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감과 자살충동이 더 나타

났으며(Park & Shin, 2023), 우울을 수면문제의 원인으로 다룬 

연구도 있었다(Kim et al., 2018). 유아의 경우에는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낮은 정서적 유능성을 보였다(Park & Kim, 

2022). 다음으로 많이 수행된 것은 수면과 사회적 발달 간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로, 44편(9.1%)의 연구에서 수면문제가 문제행동

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으로 작

용함을 보고하였다. 수면과 신체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 비만에 초점을 두었는데, 38편(7.9%)의 연구에서 

수면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체질량지수나 비만

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a & Park, 2014). 또한 21

편(4.4%)의 논문에서 수면과 인지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

데, 인지 발달에는 실행기능이나 주의집중력, 기억력 등의 요인

들이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발달단계에서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주의집중과 기억력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수면의 질과 실행기능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었다(Lee et 

al., 2023). 수면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적응 간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는 24편(5.0%)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수면

을 잘 취하고 수면문제가 적을수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적

응에 있어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과 기관 적응 간의 관

련성을 강조하였다(Kim & Chung, 2016). 

수면과 발달적 특성 간 관련성에 더해, 가정환경이 수면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또한 다수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들이 부모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유아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32

편(6.6%)으로 가장 많았는데,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 완벽주의, 역기능적 신념 등이 연구되었다(Han, 

2020). 이를 통해 부모의 정신건강이 영유아의 수면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21편(4.4%)의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영유아 대상 연구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일관적일수록 수면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비일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수

면의 질을 저해하였다(Han, 2020). 또한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

을 보일수록 아동의 수면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

모의 과잉간섭과 감독이 아동의 수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도 있었다(Kim et al., 2018; Kim & Chung, 2016).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강요나 거부와 같은 부정적 양육

행동이 수면의 질을 저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 Shin, 

2023). 이 외에도 부모의 직업이나 가구 소득과 같은 가정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16편, 3.3%), 부부관계나 가정 내 혼란과 같은 가

정의 전반적인 분위기(11편, 2.3%), 부모가 영유아 자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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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을 취하는 지에 대한 수면 환경(4편, 0.8%), 그리고 부모의 

수면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3편, 0.6%) 등과 같은 변인들이 수

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으로 연구되었다. 수면 환경과 행동

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주목받는 변인으로, 수면문제에 대한 어머

니 인식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수면(co-sleeping)을 할

수록 유아가 수면문제를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아직 연

구가 많이 수행되지는 않아 추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시간이나 전자기기 중독, 

흡연이나 음주, 식습관 등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중독이나 

식습관 등의 문제 요인들과 수면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

수 있었다. 먼저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등의 활동시간과 수면 간

의 관계를 36편(7.5%)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다. 활발한 신체활동

을 할수록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won 

et al., 2015),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었다(Park et 

al., 2015). 따라서 수면의 질과 신체 활동 간의 관련성은 추후 연

구들을 통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면의 양

과 질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의 전자기기 중독과도 밀접하

게 관련되었다. 전자기기 중독과 수면 간의 관계를 살펴본 36편

의 논문(7.5%)에서는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TV나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스마트폰 의존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은 낮

아지는 등 전자기기 중독과 수면 간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식습관과 수면 간의 관계를 살펴본 29편(6.0%)의 논문에서는 빵

류나 사탕, 초코릿 등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간식 섭취량이 많

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유 및 유제

품과 과일류 등과 같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간식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밝혔다(Kang et al., 2018). 또한 흡연이나 

음주와 수면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16편(3.3%)이 있었는데,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수면시간이 짧거나 수면시

간 충족도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5).

이 외에도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27편(5.6%)이었으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수면시간이 짧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침시간이 늦어지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질과 수면 간의 관계를 살펴본 

13편(2.7%)의 논문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일수록 수면문제를 더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주로 수면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통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수면과 발달적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

았으며 발달적 특성은 주로 수면의 결과요인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수면이 신체, 인지, 사

회정서 영역 그리고 학교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정서적 요인과의 관

련성이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수면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는데, 가정의 영

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기 대상으로 부모의 특성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청소년기에는 환경 영

역이 넓어짐에 따라 신체 활동 시간이나 전자기기 중독, 식습관 

등에 대한 연구가 수면 연구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장기에 해당하는 영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의 

수면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수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2023년까지 국내에서 게재된 수면 관련 학위논

문과 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을 발표 연도와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362편이 분석에 활용되었

Table 5. Distribution of Papers by Research Variables

변인 구분 상세내용 빈도 (%)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출생순위 등 27 (5.6)

기질 13 (2.7)

발달적 특성

정서 발달 (정서조절, 스트레스 등) 103 (21.4)

사회 발달 (문제행동, 또래 관계 등) 44 (9.1)

신체 발달 (BMI, 비만 등) 38 (7.9)

기관 적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24 (5.0)

인지 발달 (실행기능, 주의력 등) 21 (4.4)

가정환경

부모의 심리적 특성 (우울, 양육 스트레스 등) 32 (6.6)

부모-자녀관계(부모 양육행동) 21 (4.4)

가정 특성 (부모 직업, 가구 소득 등) 16 (3.3)

가정의 분위기 (부부관계, 가정 내 혼란 등) 11 (2.3)

가정에서의 수면 환경 4 (0.8)

부모의 수면 관련 인지 3 (0.6)

기타

신체 활동 시간 36 (7.5)

전자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 중독 36 (7.5)

식습관, 영양 등 29 (6.0)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 등 16 (3.3)

기타 (피로도, 차별 경험, 성행동 등) 8 (1.7)

전체 (빈도, %) 482 (100.0)

Note.  362편의 논문 중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27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으며, 여러 변인들을 살펴본 논문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빈도 값을 산출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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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 동향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수면 연구는 1967년에 처음 등장하여(Kim et 

al., 1967),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횡단 

연구로 나타났다. 특히 패널 조사가 시작되면서, 2010년 이후 패

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

어,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2005년부터 실

시되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관리하는 한국 아동·청

소년 패널 조사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패널 조사의 최초 시

작 시점을 고려해볼 때 패널 데이터가 개방됨에 따라 아동·청소

년의 수면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0년

대부터 수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수행된 수면연구들은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발생과 대

유행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Chung et al., 2020)에 주목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논문 중 37편이 코로나19 유행 기

간 동안 수행된 연구였는데, 이 중 4편은 코로나19 전후 수면과 

비만,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e.g., Kim, 2023; Lee & 

Wi, 2023), 9편의 논문에서 코로나19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해석이 제시되었다(e.g., Park & Yoo, 2023; Song & Jeon, 

2023). 이렇듯 2000년대에 이르러 국내에서 수면 연구가 많이 실

시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면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추후에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적용하

여 연령에 따른 수면 패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발달단계별 

수면의 구성요소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살펴보

는 연구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수면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졌으며,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면 연구는 주로 청소년건

강행태온라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은 단일 문항(“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으로 측정되어, 

청소년기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수면문제를 다루었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수면 연구

들은 이 시기 수면에서의 변화 및 수면문제들을 잘 반영할 수 있

는 척도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기에 비해 영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수면 연구는 많지 않

았는데, 대한성장의학회에서 제공하는 우리아이 성장백과에 의하

면 생후 1개월 동안 영아는 하루의 대부분인 약 16시간 정도 잠

을 자며, 12개월이 되면 총 수면시간은 13시간 정도로 점차 감소

하게 된다. 이 시기 영아의 수면패턴은 양육자의 수면과 피로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아의 수면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

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수면 교육 방법들

이 제안되고 있으며, 전문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영아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분리수면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내 영아 대상의 연구

가 축적되어 국내 영아의 수면환경을 고려한 수면 교육과 프로그

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실정에 맞는 수면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학문적 관

심이 필요하다. 현재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가 번안 혹은 타당화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면환

경이나 수면 양육관은 문화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는 영역으로, 

예를 들어 영유아기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는 코슬리핑(co-

sleeping)의 경우 미국은 9.2%(Willinger et al., 2003)를 차지

한 반면, 중국은 55.8%(Jenni et al., 2005), 일본은 59%(Latz et 

al., 1999)로 보고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중국이나 일본과 유사

하게 어린 연령일수록 부모와 자녀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자는 경우

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Yang & Hahn, 2002).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에는 이와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혼자 자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 혹은 형제자매와 잠을 

자는 것 등은 수면문제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문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문항들이 수면문제를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

가 있어 국내의 문화를 반영한 수면 측정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면의 하위요인은 다양한 용어와 범위로 사용되고 있

어, 수면의 질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 및 합의도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영유아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수면의 

질에 대한 하위요인을 탐색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수면 연구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수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혹

은 부모나 교사보고를 통한 주관적 측면의 수면을 측정하고 있어 

수면활동기록기 등을 통해 수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 보고가 주로 

사용되는데, 부모가 자녀와 수면을 같이 취해도 세심한 관찰이 이

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수면시간이나 수면문제를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수면을 측정하는 방식은 세 편의 연

구에서만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영아의 수면/의식 

상태를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분석하는 기법과 수면 중의 이미지

를 판독하여 수면과 각성 상태를 분석하는 영상수면검사, 그리고 

손목에 수면활동기록기를 착용하여 신체활동과 수면을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실제로 부모 보고와 수면활동기록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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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수면을 비교한 연구(Dayyat et al., 2011)에서는 수면 시

각이나 총 수면시간에서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동

의 수면을 측정하는 데에는 척도와 함께 수면활동기록기와 같은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특히 수면활동기록기는 영상수면검사나 비디오 분석보다는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활용된다면 수면에 대

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면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수

면이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둔 경향이 있었

다. 발달적 결과 중에서도 사회정서 발달이나 인지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으며, 신체 발달과 관련하여서

는 청소년기 비만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국외 연구들의 경우 

수면과 비만 간 관련성이 유아기부터 보고되고 있어(Fatima et 

al., 2016), 이 시기를 대상으로 수면과 비만 간 관련성을 살펴보

는 것은 비만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수

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Dahl, 1996),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는 생활시

간과 야간 수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Yu & Kim, 

2018). 따라서 학습, 외부 활동, 전자매체 사용 등과 같이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피로감이나 정서적 안정감의 경로를 

파악하여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면의 선행요인을 살펴본 연구들도 일부 수행되었는데, 기질

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가정이나 학교 등과 같은 사회환

경적 요인(Owens, 2005)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따라서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

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수면은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를 보

이기 때문에 개인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발달단계별 수면특성과 관련요인을 밝

히고,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면의 선행요인 중 부모의 수면에 대한 인식

이나 행동, 수면 환경 등 수면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Sadeh와 Anders (1993) 상

호작용 모델에서는 영아의 수면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나 수면에 대한 부모의 역기능적 인지를 중요하게 보았다. 수

면에 대한 부모의 역기능적 인지란 보호자가 자녀의 수면에 대

해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Roh et 

al., 2023).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없

다는 믿음이 강한 보호자는 자녀가 자는 동안 옆에서 오랜 시간

을 보내기도 하고 자녀가 뒤척이면 바로 개입을 하는 등의 경향

을 보였다(Teti et al., 2016). 영유아 시기에는 밤에 깨지 않고 

잠을 자는 것과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자기진정

능력(self-soothing)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Bathory & 

Tomopoulos, 2017), 이 시기에는 수면-각성 리듬의 조절이 부

족하여(Minde, 1998), 수면 중에 깨는 각성 상태를 반복한다. 

이 때 즉각적으로 자녀를 안아주거나 달래주는 등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다시 잠에 드는 것을 저해할 수 있어(Tikotzky & Sadeh, 

2009), 자녀 스스로 다시 잘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방법이 자

기진정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보고하고 있다(Lee & 

Ann, 2021). 이러한 부모의 수면 관련 행동과 사고가 영유아의 

수면문제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

은 최근에서야 국내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면의 환경

적 요인에는 자녀와 같이 자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코슬리핑을 고

려할 수 있다. 하지만 코슬리핑은 영유아 수면문제 간 비일관적

인 연구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Lozoff et al., 1996), 문화에 따

라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Mileva-Seitz et al., 2017) 등 코슬

리핑에 대한 결론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 수면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면 관련 특성과 환경적 요인 간의 상

호작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수

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의 수면을 살펴본 국

내 연구들을 발표 연도와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 발표 연도에 따른 연구내용의 흐름이나 수면의 양

과 질에 따른 연구내용의 특성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제한점

이 있다. 추후 연구대상과 발표 연도 별로 수면의 구성요소나 연

구주제에 대한 결과들을 분석하여, 수면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해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

까지 이루어진 영유아와 청소년의 수면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

고 향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010년대부터 수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지속되고 있

는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 수면 연구의 동향 이해를 기초

로 수면 연구가 다양한 연령과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본 연

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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